
안녕하세요. 번동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 소통은 비장애인과 달리 청각장애로 소리없고 손으로 대화하는 수어

(음성아님)를 사용하고 있는 농인이라 하는데 요새 발전된 IT시대에 자

막뿐아니라 전광같은 글로 보인 소통이 늘어나서 일상생활에 소통이 어

느정도 알 수 있다는 인식이 익숙해진 듯이 버틸 수 있는데, 수어가 나

오면 더 반가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가 얼마전에 구의회 수어통역 

지원서비스 소식이 나와서 당연한 기대를 들어서 물론 구의회, 수어통역

사 배치 해준 데 감사한 생각으로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꾸준히 

봤어요. 

메인화면에 비해 수어통역 공간이 10배 적게 나와봤는데 잘 보이는 부

분보다 지화(자음과 모음 지문자)가 더 작아서 안 보인데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 특히, 농어르신의 시력이 무리하지 않을까 괜한 생각이 들었

어요. 

 그러다가 음성대신 손가락, 얼굴표정으로 수어화면을 보는 도중에 그런 

화면에 살짝 장애물이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고 수어통역사를 무시하는 

것뿐아니라 보이는 수어를 짓밟은 기분이 들어서 좀 참았다가 3초아니고 

3분정도 계속 노출되고, 모른 분의 얼굴신이 까지 나와서 수어가 찢어진 

데 같아 보이니 내 기분이 진짜 나쁘게 됐어요. 민원에 넣게 됩니다.  

 비장애인이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모를 수 있으니 미리 수어통역사의 공

간에 절대 방해주지 말도록 신경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뿐아니라 수어를 즐겨 보는 농인만 아니라 청인(수어에 관심

이 있는 분) 기분이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 사과가 필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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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통역 정면 중 장애물 노출

 수어통역 공간 비율이 더 확대 필요합니다.  아래사진에 비해 굉장히 적게 보
입니다.

강북구청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영상뉴스 수어통역모습

참고자료 : https://youtu.be/iuze5c6z5AY 


